
(2)제작과정

① 제 토

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를 채취하여 기물 성형과 소성 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

이다.

② 성 형

질판장을 만들어 물레 위에 얹은 뒤 옹기 모양을 만들어내는 단계이다. 성형은 질판장 만들

기, 물레 성형,선문 장식 및 손잡이 부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. 물레 성형은 흙바닥에서 만

들어진 판장을 이용하여 기물의 형태를 완성하는 단계로 발과 손을 동시에 쓰면서 여러 가

지 성형도구를 사용한다.성형이 완성되면 기물의 외부를 장식하고 손잡이를 부착한다.

③ 건 조

성형한 기물은 유약을 바르기 위해 건조를 시키는데, 일광건조와 응달건조의 두 가지 방법

을 이용한다.

④ 시유 및 시문

시유는 성형된 기물에 잿물을 입히는 작업이고, 시문은 굽과 전 닦기가 끝난 후 손가락으로

잿물을 밀어내며 문양을 그려나가는 작업이다.

⑤ 소 성

옹기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으로 시유와 시문이 끝난 옹기를 가마에 넣고 굽는 단계이다. 가

마에 기물을 넣고 나면 불을 지피는데, 본격적인 소성이 되면 가마 내부의 온도가 섭씨

1,000℃ 이상 올라가며, 그릇에 시유한 잿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. 소성이 끝나면 5∼6일

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가마문을 열고 옹기를 꺼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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